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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한라산 구상나무, 결실량 급감
-5월 초 급격한 기온 저하에 이어 해충 피해도 심각-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한라산 구상나무의 구과(열매) 결실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구과가 맺힌 나무가 거의 없으며 달린 구과마저도 해충 피

해를 심각하게 받아 보존 및 복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이는 매년 결실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는 백록담을 포함하여 Y계곡, 백

록샘, 남벽분기점, 장구목, 진달래밭 등 전 지역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 한라산 영실 지역의 구상나무 45개체(수고 1.5m 이상)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

한 결과, 15개체만이 평균 34.8개(1∼123)의 구과를 맺었으며, 이마저도 해충

피해가 심각했다. 작년에는 27개체 중 26개체가 건전했으며, 평균 69개(8∼272)의

구과가달렸던것과극명한차이를보인다.

□ 특히 10개체에서 구과 3개씩 총 30개를 채취하여 관찰했더니 한 개만

건전하였고, 충실한 종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충

실한 종자 비율이 95.9%였던 작년과는 현저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 이러한 현상은 올해 봄철 이상기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구상나무는 암수한그루로 암꽃은 대개 5월에 달리며 수분이 이루어

지면 구과가 되어 10월까지 익는다. 그러나 올해 5월 초 한라산에는 기

온이 급강하고 상고대가 맺히는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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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실 지역의 2016부터 2021년까지 매년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평

균기온을 비교한 결과, 구과가 비교적 잘 달린 해였던 2016, 2017, 2020

년에는 5.0∼18.1℃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과가 잘 달리지

않은 해였던 2018, 2019, 2021년에는 10℃ 안팎으로 유지되다 3.6∼4.5℃

로 급감하고 다시 회복되는 특성을 보였다.

□ 2018, 2019, 2021년에는 공통적으로 5월 초 상고대가 나타나고 일최저기

온이 0.1℃까지 떨어지기도 해 개화기의 급격한 기온 변화가 구상나무

구과 결실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어리목, 윗세오름, 진달래밭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 간신히 열매를 맺었더라도 해충의 피해로 건강한 구과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과 표면에 송진이 흘러나오고 형태가 한쪽으

로 휘거나 종자가 흩날려 버린 모습과 섭식, 산란, 기거 등의 흔적을 통

해 결실 이후 해충 피해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조사에 참여한 임은영 연구사는 “기후변화로 인해 풍매화인 구상나무의

꽃가루 날림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데, 개화와 결실로 이행되는 단계

에서 기온이 급강하여 결실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또한,

급감한 구과들에 대한 해충의 경쟁적인 가해는 더욱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 이임균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은 “내륙과는 달리 제주도 한라산 구상나무의
경우 해거리 현상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구상나무 결실량 감소 원인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향후 유관기

관 및 전문가 집단 등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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